
傾聽

  강아지를 훔친 도둑이 경찰서에 끌려와   말했다.
  “저는 고삐를 하나 훔쳤을 뿐입니다. 고삐를 들고 오니까 강아지
가 따라왔을 뿐이예요. 전 정말 강아지를 훔칠 생각은 없었어요.”
  그러자 한심하다는 듯이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다.
  “우리도 자네 손만 잡아왔을 뿐이네. 손만 오지 자네는 왜 강아지처럼
따라왔나.”
  그러면서 경찰관은 여유 있게 이렇게 말했다.
  “우리는 자네를 감방에 넣지 않겠네. 자네 손만 잡아넣을 걸세.”
  그러자 강아지 도둑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.
  “거 참 잘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”
  그리고 강아지 도둑은 의수로 된 팔을 경찰서에 빼놓고 유유히 사라졌다.


